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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르포> 대구 쪽방촌 사람들의 삶    

대구역 뒤편 1천여가구...전기장판 하나로 겨울나 / 무료급식서 끼니 떼우고 아파도 돈없어 

병원 못가

<사진:대구역 뒤편 칠성

2가 쪽방촌에 있는 김

순옥씨의 거처> 

14일 오후 1시 대구역 

뒤편 칠성2가 쪽방촌 

일대는 혹독한 추위와 

매서운 바람이 햇빛의 온기마저 삼켰다. 이곳은 재개발 지역으로 대구의 대표적인 

쪽방촌이다. 대부분 집주인은 이사를 가고 세입자들만 남아있다.

이들 중 100여가구가 흔히 말하는 ‘쪽방’가구다. 낡은 집들 사이에 있는 폐가의 ‘철

거’란 붉은 스프레이 글씨가 이곳 분위기를 더욱 을씨년스럽게 만들었다. 인적이 드

문 거리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“추운 쪽방을 피해 대구역으로 가는 길”이라고 했

다. 

계속되는 한파가 ‘쪽방촌’ 사람들의 겨울나기를 더욱 힘겹게 하고 있다. 최근까지 

노숙생활을 하다 ㈔대구쪽방상담소의 도움으로 칠성동 쪽방촌에 정착한 손태식(58)

씨. 손씨가 생활하는 허름한 한옥에는 그를 포함해 모두 4명이 방 한 칸씩을 빌려 

쓰고 있다. 

이들은 합판으로 만들어진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. 가스도 들어오지 않아 휴

대용 가스레인지를 쓰고 있다. 손씨는 “최근 한파로 수도가 동파 돼 아침부터 조금

씩 흐르는 물을 받아 사용한다”고 말했다.

다닥다닥 붙은 방으로 들어가자 6.6㎡ 남짓한 손씨의 보금자리가 보였다. 벽으로 

스며드는 바람을 막기 위해 모포로 벽 전체를 덮었지만 온기는 없었다. TV도 없고 

라디오로 세상소식을 접한다.



손씨는 고혈압과 당뇨가 심해 시력마저 잃어가고 있다.

다행히 ㈔대구쪽방상담소의 도움으로 무료로 당뇨와 고혈압 약을 받지만 안구 수술

은 엄두도 못 낸다.

대구쪽방상담소 장민철 사무국장은 “손씨의 시력이 갈수록 나빠져 하루 빨리 검사

를 받고 수술을 해야 한다”며 “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백방으로 알아보

고 있다”고 전했다. 

쪽방 주민들은 번개시장과 남산시장, 역 주변 무료급식소에서 점심, 저녁을 해결한

다. 그마저도 밀려드는 사람들로 허탕 치는 때가 잦다.

칠성2가 골목길 끝자락 쪽방에 사는 김순옥(가명·여·55)씨의 세간은 급식소에서 먹

다 남은 음식을 가져오는 냄비와 숟가락 등이 전부다.

김씨는 “끼니는 봉사단체의 도움으로 겨우 해결하고 있지만 추위를 피할 방법이 없

어 올 겨울나기가 걱정”이라며 “전기장판에 의지하는데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”고 

전했다. 

쪽방촌 사람들은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해 주로 전기장판에 의지해 겨울을 보내고 

있다.

장 사무국장은 “쪽방촌 주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장판들은 대부분 낡아 화재의 위험

성이 높다. 며칠 안으로 칠성동 쪽방촌에 새 전기장판을 지원할 계획”이라고 밝혔

다.

대구에는 약 1천여 쪽방가구가 있다. 그중 20%는 손씨처럼 방세가 저렴한 주택형 

쪽방에 살고 있다. 방세가 주택형보다 5만원정도 비싼 여인숙은 이불과 난방이 제

공되지만 주택형 쪽방은 스스로 마련해야 돼 사정이 더욱 어렵다. 

전기장판 한 장으로 겨울을 버텨야 하는 쪽방촌의 바람이 더욱 매섭게 느껴졌다. 

김종협기자

 


